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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속에 핀 기회의 꽃 : 콘텐츠 수출

전염병 코로나19가 극성이다. 아니 극성을 넘어 세계적 유행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러한 현상을 토대로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를 일컫는 말

로 ‘팬데믹(pandemic)’, 즉 ‘전염병 세계 대유행’을 선포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가 멈췄다. 혹자들은 ‘지구가 

멈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지구가 멈추고, 전 세계가 멈춘 것이니 지구상에서 전 세계인들이 즐겨하는 

스포츠 또한 멈춘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스포츠도 멈췄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 예방의 첨단국이자 세계의 유일 우수 방역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선 그 

스포츠의 멈춤이 예외로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영광스러운 멈춤의 예외이다.

S P E C I A L  T H E M E  특집 | 코로나19와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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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는 이미 세계 36개국에서 K-리그를 중계하고 있으며 개막전은 330만명이 시청했다. 프로야구는 야

구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1906년 ‘황성 YMCA 야구단’이 조선 땅에 최초의 야구 ‘씨앗’을 

뿌린 이후 105년이 지난 오늘, 야구의 본 고장인 미국에서 우리 프로야구 콘텐츠를 수입하고 있으니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은 결코 헛말이 아니긴 한가보다.

 

코로나19가 덮친 체육계 현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선언하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불요불급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외출 자제,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집단 감염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 중단 등의 권고 내용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는 말 그대로의 ‘권고’가 아닌 「감염예방법」에 따른 강제 집행이나 다름없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집합금지명령을 발동, 감

염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원)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

구를 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국가가 먼저 학교단위의 등교 개학을 연기하자 프로스포츠계는 리그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은 강제 폐쇄되고, 민간체육시설업은 집단감염 위험시설 

출처: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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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제한 조치에 따라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의 운영 제한 및 감염우려에 따른 자발적 운영 중단이 이루

어져 국민의 스포츠활동은 거주 공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공간에서 제한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뿐만 아니다. 체력인증센터 등 국민체력 100사업의 운영 중단으로 국민들의 일상적 자기 체력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학교 개학 연기로 인해 학교 내 체육활동이 전면 중단(정과 교육 포함, 학교스포츠

클럽, 방과 후 학교, 돌봄 교실 등)되어 유·초·중·고등학생들의 신체활동 저조로 인한 성장·발육 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전문체육과 관련해서는 프로경기대회 뿐만 아니라 상반기에 시작되는 소년체전, 장애학생체전, 각종 종

목별 전국 및 지역대회, 생활체육대회 등의 취소가 일상화되어 상급학교 진학, 대회관련 각종 연계 업종의 

피해 발생(이벤트, 중계, 광고,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이 극한에 이르게 되었다. 

끝도 알 수 없는 위기의 연속 : 아사 직전인 스포츠현장

전염병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확산방지를 이유로 각국이 앞 다투어 국경을 폐쇄하고 이동을 제한하자 

스포츠분야에서도 올림픽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대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다. 그러니 관중이 입장하

는 각종 프로스포츠가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당연한 조치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스포츠활동의 중단조치는 결과적으로 스포츠시장을 피폐화시키고 스포츠를 매개체로 살아

가는 스포츠계 종사자들을 아사 직전으로 내몰고 말았다. 이러한 현상은 필자가 맡고 있는 한국스포츠정책

출처: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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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의 현안대응팀1)의 조사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현안대응팀에서 산출한 스포츠산업 현장의 피해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국내 스

포츠산업 전체 예상매출액은 약 53,592십억 원으로 추산되며 전년(80,955십억 원 추산) 대비 약 33.8%의 감

소가 예상되었다. 집단 및 대면활동 기반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서비스업의 경우 회원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고

정비용 부담 등으로 일시적 휴·폐업이 잦아지고, 이를 계기로 전체 고용인원(453천명)의 약 33.4% 수준인 

150.3천명이 감원될 것이라는 추정치가 도출되기도 하였다(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내부조사자료. 표 참고).

스포츠산업 규모 및 고용현황

- 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 규모는 사업체 107,271개, 종사자 454천명, 매출액 80,955십억 원 
(단위: 개, 천명, 십억 원, %)

구분 2016 2017 2018 연평균 성장률 2019
사업체 수 (개) 95,387 101,207 103,145 4.0 107,271
종사자 수 (천명) 398 424 435 3.7 454
매 출 액(십억 원) 72,608 74,696 78,067 3.7 80,958

 * 2019년 스포츠산업 사업체, 매출액, 종사자는 전체 연평균 성장률을 66개 세세업종별 적용 후 합산 
 * 자료: 2016, 2017, 2018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산업 휴업현황

- 스포츠산업 사업체 휴업현황 조사 결과 산업전체 휴업비중은 33.4%, 휴업으로 인한 감원은 151.3천 

명으로 추정 
 * 집단·대면활동 비중이 높은 스포츠시설업(37.0%)과 스포츠서비스업(52.8%)에서 스포츠용품업(7.8%)에 비해 높은 휴업 발생

(단위: %, 천명)

구분
휴업 현황 휴업에 따른 감원

영업중 휴업중(A) 휴업고려중 종사자 수(B) 감원규모(A×B)
스포츠시설업 58.0 39.4 2.6 196 77.2
스포츠용품업 88.0 7.8 4.2 142 11.1
스포츠서비스업 45.2 53.9 0.9 115 62.0
전 체 64.0 33.4 2.6 453 151.3

 
 * 휴업현황 조사: 스포츠산업 업종별 사업체 3,000개 대상 휴업현황 조사(‘20.4.1∼4.10) 
 * 자료: 스포츠산업 코로나19 긴급 현황조사(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특히, 영업이 제한(3.23~)된 실내체육시설은 휴업률(무도장 80.0%, 체육도장 75.4%, 무도학원 

64.7%, 체력단련장 49.3%)이 스포츠산업 전체(33.4%)를 크게 상회

1)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는 지난 4월 초순 과학원장(정영린)의 지시로 원내에 코로나19 관련 정책현안대응팀(팀장 성문정 수석연구위원 외 팀원 6명)을 만들고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계 피해규모, 폐업 및 휴업현황, 감원추정 인원 산출 등 다양한 현장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안들을 개발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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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산업 폐업현황

- 스포츠산업 사업체 폐업현황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20.2~3월 동안 폐업비중 1.02%로 폐업 사업체 

5,377개, 실업자 16,264명으로 추정

 *  스포츠산업 사업체 폐업 비중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1년 동안 월평균 0.26%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2개월 동안 월평균 
0.51%로 1.9배 증가 

(단위: 개, 명, %)

구분
사업체
모집단
(2019)

폐업현황
조사표본

폐업 사업체 수 

 폐업 
사업체

폐업
실직자

코로나 이전
(‘19.2 ~ ‘20.1)

코로나 이후
(‘19.2 ~ ‘20.3)

사업체
수

월평균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월평균
비중

스포츠시설업 43,075 2,951 115 0.33 21 0.71 0.36 3,191 9,197

스포츠용품업 35,527 1,847 47 0.21 23 1.25 0.62 1,732 6,029

스포츠서비스업 28,663 2,941 82 0.23 35 1.19 0.60 454 1,037

전 체 107,271 7,739 244 0.26 79 1.02 0.51 5,377 16,264

 * 폐업현황 조사: 국세청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용한 폐업 현황 조사(‘20.4.8∼4.10) 
 * 자료: 스포츠산업 코로나19 관련 폐업현황 조사(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스포츠정책,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계의 풍비박산(?)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각국이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독일의 지방정부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RW)에서는 관할 스포츠재단

(Sportstiftung NRW)을 통해 스포츠클럽 소속 시간강사에게는 월급 300만 유로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으

며, 영국에서는 195백만 파운드 규모 재원(기금+국비)을 조성하여 클럽 및 지역단체가 지원을 신청할 경우 

300~10,000파운드를 차등 지원하고, 현재 사업을 수행 중인 체육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총 5

백만파운드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캐나다는 고용 보험(employment insurance)과 캐나다 비

상대응보조금(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14일 연속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이전에 얼마를 벌었는가와 상관없이 최대 16주 동안 격주로 2천 달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정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스포츠현장의 위기 사항을 인식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

련 중에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스포츠산업체 고용 유지정책과 포스트코로나 대응책이다. 물론 지금 당장 시

급한 스포츠 분야 고용유지 대책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코로나 이후에 대한 대책 준비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글을 쓰고 있는 지금(5월 초순)까지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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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해야할 정책들을 필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대책과 관련해서는 ‘스포츠 분야 특별 고용지원 업종 지정’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코

로나19 발생 초기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따라 스포츠시설업은 집단감염의 전초기지처럼 

지적되어 운영제한이 강제된 곳이다. 이에 따라 체력단련장업(헬스클럽), 무도장(댄스스포츠장), 체육도장

업(태권도장 등)은 경영악화로 인한 매출감소와 그에 따른 휴·폐업이 속출했다. 이들 시설의 폐쇄는 연쇄

적으로 스포츠지도사, 시설운영인력 고용감축으로 이어져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대

량 실업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들 스포츠시설업종을 최우선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 훈련지원, 고

용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연장·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는 직업훈련, 긴

급 생활안정자금지원 및 융자,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스포츠산업체 종

사자 긴급 생계자금 지원으로는 체육시설운영업이나 스포츠교육관련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제도와는 다르게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통해 별도의 생활안정자금 긴급 지원 및 융자 실시가 하

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생활체육 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생활스포츠

지도사 배치확대, 국민체력인증센터 및 공공스포츠클럽 확대 설치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신규 일자리를 

곧 바로 창출하는 사업으로 현시기 스포츠계에서는 매우 유효하고 절실한 사업이다. 

생활스포츠지도사 배치 확대와 관련해서 정부는 2020년까지 3,226명을 일선 시군구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숫자에 더하여 스포츠계 청년 실업 긴급구제의 일환으로 최소 4,000명 수준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종 국내외 대회의 중단에 따른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전용한다면 신규 

재원마련의 숙제도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체력100사업을 담당하는 국민체력인증센터의 확대 개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 정

부는 국민들에게 체력향상을 위하여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해 주는 체육복지 서비

스로 체력인증센터 개설 확대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전국 국민체력인증센터는 53개소로 2020년

까지 7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나 여기에 25개를 더 추가하여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긴급히 검토하여 추

진할 필요가 있다. 체력인증센터 1곳당 인력은 체력측정 2명, 운동처방 2명, 출장측정 6명(행정인력 별도) 

등의 신규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53개소에서 100개소까지 47개소를 올해 안으로 확충한다면 470명의 

고급 일자리가 스포츠계에 늘어나게 된다.

이외에도 공공체육시설을 거점으로 회원에게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전문지도자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스포츠클럽 보급 사업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스포츠클럽은 2013년 8

개소로 시작하여 2019년 말 현재 89개소가 운영 중이다. 과거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실적에 의하면 공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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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클럽 1개소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 평균 13명 정도의 일자리(행정직, 지도자 포함)가 창출된다. 20개만 

신규로 추가 설치한다면 무려 26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으로 스포츠계 청년 고용창출에 지

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포츠계 비대면 산업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바꾼 사회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대면 산업이다. 비대면 활동이 코로나19에 의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

지만,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비대면 활동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공통적 현상이다. 정부도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

진해야 할 국가 프로젝트로서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내걸고 있다. 

이제는 스포츠 분야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미세먼지·폭염 등 야외 

스포츠활동 제약요인 증가와 신종 전염병 출현으로 대면 접촉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다중이용

시설 이용 제한 및 온라인 콘텐츠 확산으로 홈 트레이닝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한지 오래다. 이에 더하여 코

로나19의 창궐은 대중적 스포츠시설 이용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홈 트레이닝의 급부상을 초래하

였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비대면 시설·지도·프로그램의 선호현상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즉, 집

과 사무실 등 개인 공간, 소규모 또는 1인 시설, 가상 스포츠체험 공간 등이 부각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오프라인 지도보다는 동영상 또는 온라인 트레이닝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비대면 지도가 확산될 것이

다. 나아가 전문체육 분야에서도 종목별, 개인별 트레이닝을 위한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의 반면에는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언택트 디바이드(untact divide)2)’출현 즉, 비대면 취약계층의 출현도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의 목

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스포츠 관련 영상 및 기타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 

비대면 체육활동 참여 시에도 양질의 지도서비스 향유가 가능하도록 전문성이 담보된 다양한 콘텐츠 발굴 

및 제작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즉,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자가 

체력관리 방법, 운동수칙 등을 보급하고, 학교 및 공공체육시설 등 비대면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

에 가상현실 스포츠체험공간 설치를 확대하여 비대면 취약계층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스포츠 패러다임에 맞추어 스포츠 분야 비대면 기술(UT) 연구개발 

지원, 스포츠산업의 비대면 시장확대를 위해 상품과 서비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비대면 유통 시

스템’ 구축, 스포츠 1인 미디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한 

비대면 스포츠생태계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 

2)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노년층 등이 비대면 서비스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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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과감하고 신속한 집행을 기대하며

코로나19는 분명 스포츠계를 생태계를 뒤흔들어 놓고 말았다. 모든 스포츠 활동의 중단으로 스포츠 현장

은 아사직전으로 내몰렸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전 국민의 헌신적 참여 속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모범

적 방역관리로 아직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스포츠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도 그런 흐름에 맞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들을 구상하고 있다. 문제는 타이

밍이다. 세밀한 정책 프로그램도 좋다. 아니 전 국가적으로 적용하고 전 국민이 영향을 받는 정책수립은 당

연히 세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스포츠가 멈춘 전례가 없는 위기 상황이다. 지금 당장 멈춰버린 스포츠를 통해 살아

가야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정책이 먼저다. 스포츠계 현장을 살리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스포츠계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 마련과 신속한 시행이 더욱 더 기대되는 이유이다.    

출처: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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